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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aimed to understand mothers’ beliefs about infants and

their practices.

Methods: As a qualitative study, the participants were 11 mothers and their

18-24 month old infant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and

observations.

Results: The participants’ maternal beliefs about infants were contrasted in terms

of infants’ abilities and respect for infants. First, the mothers that perceived

infants as competent beings, believed that infants can understand daily routine,

communicate and empathize, and concentrate. On the contrary, the mothers that

perceived infants as incapable beings, believed that infants lack the understanding

of daily routine and the abilities of communication, empathy, and concentration.

Second, the mothers that perceived infants as subjective beings, respected their

infants, and their infants’ opinions when making decisions. On the other hand,

the mothers that perceived infants as objective beings, believed that infants

should be led by adults and their opinions as not being very important. Third,

their maternal beliefs were closely connected to their practices.

Conclusion/Implications: Since maternal beliefs about infants turn out to be

significant in mothers’ thoughts and practices with their infants, it is necessary

to figure out maternal beliefs about infants and support them to have more

positive belie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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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영아는 주양육자를 통해 보고 들으며 세상을 학습한다(Gopnik, 2011). 생애 초기에 영아와 많은

시간을 보내며 영아를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주체인 주양육자는 주로 어머니로, 어머니는 영아

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이다(양미선, 조복희, 2009; 한유미, 조경자, 강기숙, 2012; Stern, 2015).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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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에게 중요한 존재인 어머니는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한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의

양육을 다르게 하는 근본적인 바탕은 어머니의 신념이다(McGillicuddy-De Lisi, 1985; Okagaki &

Divecha, 1993). 모든 어머니들은 저마다 어머니로서의 신념을 갖고 있으며, 자신의 신념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것이다.

자녀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어머니 신념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Hirsjärvi &

Perälä-Littunen, 2001; McGillicuddy-De Lisi, 1985; Murphey, 1992), 1980년대부터 어머니의 신념을

규명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McGillicuddy-De Lisi & Sigel, 1995; Miller, 1988; Schaefer

& Edgerton, 1985). 우선, 신념(beliefs)에 대해 Sigel(1985)은 개인이 진실이라고 믿는 사실이라 정

의하였는데, 이 때 신념은 진실일 수도, 아닐 수도 있는 것이며, 개인의 경험에 따라 다르게 형성

된다. 신념은 어떤 사건을 판단하는 생각의 틀이기도 하며(한영식, 이경화, 2019; McGillicuddy-De

Lisi, 1985), 행동으로 드러나는 인지적 요인이다(김미숙, 신소희, 2019; 한영식, 이경화, 2019; 한

유미 등, 2012; McGillicuddy-De Lisi, 1985; Schaefer, 1991). 즉, 신념은 그것이 진실이든 아니든

개인이 갖고 있는 믿음으로, 개인의 행동의 토대가 되는 인지적 차원의 개념이다.

그러나 어머니의 신념은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의 체계로서 매우 복합적이다

(McGillicuddy-De Lisi & Sigel, 1995; Murphey, 1992; Sigel, 1985). 어머니의 신념이 형성되는 데는

어머니가 속한 사회문화적 배경과 어머니 개인의 성장 과정,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를 포함한 환

경적 맥락(environmental context)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Murphey, 1992; Ren & Edwards, 2015).

신념은 변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개인이 진실인 것으로 믿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것일지라도 쉽게 변하지 않으며(한영식, 이경화, 2019; Sigel, 1985), 겉으로 드러나기보다

는 내재적이고 무의식적이기 때문에 제대로 규명하기 어렵다(Degotardi, Torr, & Cross, 2008)는

특성이 있다.

어머니의 신념을 명확하게 정의 내리기는 어려우나(McGillicuddy-De Lisi & Sigel, 1995), 학자

들은 어머니의 신념에 대해 다양한 정의를 시도해왔다. Schaefer와 Edgerton(1985)은 어머니의 신

념을 자신의 행동에 대한 생각, 자녀에 대해 갖는 태도 및 가치라고 정의하였으며, Murphey(1992)

는 자녀 및 어머니 자신에 대한 생각, 자녀의 발달 과정 및 발달 수준에 대한 생각, 선호하는 양

육 기술, 어머니로서 가진 태도 및 가치를 포괄하는 넓은 개념이라 하였다. 또한 Coplan, Hastings,

Lagace-Seguin 그리고 Moulton(2002)은 자녀 및 자녀양육에 대한 생각 및 부모로서의 자신에 대한

생각이 어머니의 신념이라 하였다. 종합하면, 어머니의 신념은 크게 자녀에 대한 신념과 어머니

스스로에 대한 신념으로 나눌 수 있다.

자녀에 대한 신념은 어머니의 신념 중 일부이자(Harkness & Super, 1995; McGillicuddy-De Lisi

& Sigel, 1995), 자녀에 대한 근본적인 신념이며(Murphey, 1992), 어머니와 자녀 간 관계의 기초가

된다(김애란, 유경숙, 유혜자, 이병래, 2015). 또한 어머니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녀를 어떤 존재

로 보는지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 실제가 결정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

다(Murphey, 1992; Wittmer & Petersen, 2011). 즉, 어머니의 신념 중에서도 자녀에 대한 신념은 근

본적이고 기본적인 신념으로, 어머니가 자녀의 행동을 해석하는 토대가 되고, 이를 바탕으로 양

육 실제가 드러나게 된다. 이를 고려할 때, 본 연구의 초점인 영아에 대한 신념은 영아기 자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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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하고 있는 어머니가 자녀인 영아를 어떤 존재로 보는지에 대한 것으로, 어머니의 양육 실제

의 바탕이 되는 것이다.

어머니 신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신념은 어머니가 속한 사회문화적 배

경에도 영향을 받는다(Degortardi & Pearson, 2014; Smith, 2010). 영아로 해석되는 단어 ‘infant’는

라틴어 ‘infans’가 어원이며, ‘못하는’을 뜻하는 ‘in’과, ‘말하는’을 뜻하는 ‘fans’가 결합된 말이다

(정미라, 김명순, 박은혜, 신동주, 2006). 이를 통해 역사적으로 영아의 유능성 보다는 성인의 기

준에서 영아가 할 수 없는 것이 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영아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축적되면서, 영아의 유능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Gopnik, 2011; Lally & Mangione, 2006; Stern,

2015). Gopnik(2011)은 영아의 유능성을 강조하며, 영아 존재에 대한 인식이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존재에서 적극적이고 유능한 학습자로 변해가고 있다고 보았고, Degortardi와 Pearson(2014)은 영

아가 유능한 존재라는 인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학계에서의 영아에 대

한 인식의 전환이 실제로 우리 사회 전반에 얼마나 반영되어있으며, 영아를 양육하며 영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에게도 적용되고 있는지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해외에서의 부모의 신념에 대한 연구는 ‘parental beliefs’라는 용어를 사용해왔는데, 이를 ‘부모

의 신념’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나, 국내에서 이루어진 부모의 신념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양육신념’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왔다. 국내ㆍ외의 부모의 신념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

의 신념과 자녀의 발달 및 성취의 관계에 대한 연구(고선옥, 이봉순, 2006; 주정호, 2014;

McGillicuddy-De Lisi, 1985; Miller, 1988; Okagaki & Sternberg, 1993; Stelter & Halberstadt, 2011;

Wong, Mangelsdorf, Brown, Neff, & Schoppe-Sullivan, 2009), 문화권에 따른 부모의 신념 비교 연구

(김희진, 1995; Frewen, Chew, Carter, Chunn, & Jotanovic, 2015)가 주로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으로

영아기 어머니가 영아에 대해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는지는 밝혀진 바 없다. 영아기 자녀를 둔 부

모의 영아에 대한 신념에 관한 선행연구(이정순, 2003; 현정환, 2005)는 양적연구였으며, 대상의

초점도 아버지(이정순, 2003), 한국과 일본의 부모(현정환, 2005)였으므로, 이를 통해서는 어머니

의 영아에 대한 신념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어머니의 신념이 중요한 이유는 어머니의 신념이 양육 실제로 드러나기 때문인데(Goodnow,

1988; McGillicuddy-De Lisi, 1985; Miller, 1988; Murphey, 1992), 어머니의 신념과 실제를 함께 연

구한 연구들(김미숙, 신소희, 2019; 방은정, 성지현, 2013; 안지영, 박성연, 2002; 이미영, 이현옥,

2015; 최은숙, 2013; Schaefer, 1991)은 주로 부모의 신념 전반과 특정 양육행동의 관계에 대한 것

들이었다. 특히,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신념과 양육 실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된 바는 없는데,

기존의 어머니 신념 연구에서 일부 드러난 바는 있다. 예를 들면, Tulkin과 Cohler(1973)의 연구에

서, 10개월 영아를 의사소통이 가능한 존재로 보고 영아의 메시지를 자신이 이해할 수 있다고

믿는 어머니들은 영아와 면대면 상호작용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영아의 언어적 발성에 반응

하거나 영아에게 놀잇감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반응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영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지만, Jennings와 Connors(1989)의 연구에서 만 3~4세 자녀의

내재적 동기를 높게 인식하는 어머니들은 자녀를 양육할 때 통제나 지시를 적게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대상이 다르기는 하지만 영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이승연과 유주연(2014)의 연구는 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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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영아에 대한 신념을 심층적으로 알아보았고, 영아교사의 신념이 영아교육의 실제로 드러

났음을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은 긍정적인 양육 실제의

토대가 됨을 유추할 수 있다.

기존 연구들을 종합할 때, 어머니의 신념, 그 중에서도 영아기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신념을

질적으로 접근한 연구는 부족하여,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신념이 실제로 드러난다는

점(McGillicuddy-De Lisi, 1985; Okagaki & Sternberg, 1993; Schaefer & Edgerton, 1985), 신념과 실제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김미숙, 신소희, 2019; Lawton & Coleman, 1983; Murphey, 1992)을 고려하여,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신념과 그에 따른 실제를 함께 연구하여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신념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어머니의 신념이 실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 양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영아기는 급속한 발달을 이루는 시기이므로, 어머니는 양육 시 영아의 월령에 따라 다른 경험을

하게 되고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상호작용 방식도 다른 양상을 보인다(박성연, 서소정, Bornstein,

2005). 즉, 영아의 시기 별 발달 특성이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신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영아의 월령을 제한하여 연구하는 것이 적절하다. 생후 18개월은 어휘폭발기로, 18개월을 기점으로

영아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하던 단계에서 언어적 의사소통을 하는 단계로 나아가는데(신애선,

김영실, 2016; 신애선, 2017), 이러한 영아의 발달적 특성은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신념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큰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영아의 월령을 18~24개월로 한정하고자

한다. 또한 영아기 첫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경우, 자신의 역할이 중요한 것을 인식하지만 부모됨을

처음 경험하기 때문에 부담감과 어려움을 느끼기도 함(정미라, 김지원, 이영은, 2015; 황지애, 김성

재, 김규수, 2016)을 고려할 때, 영아에 대한 신념이 둘째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와는 다를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18~24개월 영아를 첫 자녀로 키우고 있는 어머니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18~24

개월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신념을 이해하고, 영아와 어머니의 상호작용을 실

제 맥락 내에서 관찰함으로써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신념과 그에 따른 실제 간의 관련성을 탐색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영아기 어머니의 신념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그들에게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위한 토대를 제공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18~24개월 자녀를 둔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신념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18~24개월 자녀를 둔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신념에 따른 양육 실제는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서울과 경기지역의 18~24개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 11명과 해당

영아 11명이었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18~24개월의 자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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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하고 있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어머니들의 영아에 대한 신념 및 그에 따른 실제

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비슷한 발달적 특성을 보이는 시기의 영아를 양육하는 어머

니들로 연구참여자를 한정한 것이다. 둘째, 이전 자녀 양육 경험이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신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첫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로 한정하였다. 셋째, 영아에

대한 일반적인 어머니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하여 영아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유아

교육 관련 전공자(아동학, 보육학 포함)는 제외하였다. 넷째, 섭외 대상 어머니 중 본 연구의 목적

과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힌 어머니를 연구참여자로 확정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배경은 표 1과 같다.

참여자* 연령 최종학력 직업
자녀

성별

자녀

월령

자녀의

어린이집

취원 여부

주양육자

어머니 A 32세 대학원 약사 여 24개월 취원 본인, 조부모

어머니 B 35세 대학원 의사 남 23개월 미취원 입주 시터

어머니 C 34세 대학교 주부 여 23개월 미취원 본인

어머니 D 36세 대학원 주부 남 23개월 미취원 본인

어머니 E 32세 대학교 초등학교 교사 여 22개월 미취원 조부모

어머니 F 32세 대학교 프리랜서 남 24개월 취원 본인

어머니 G 33세 대학교 주부 남 20개월 미취원 본인, 조부모

어머니 H 35세 대학교 교육 관련 사업 여 21개월 미취원 본인, 조부모

어머니 I 32세 대학교 주부 남 19개월 미취원 본인

어머니 J 34세 대학교 감정평가사 여 21개월 취원 본인, 조부모

어머니 K 36세 대학원 음악가 남 18개월 미취원 본인

*제시 순서는 면담이 이루어진 순서임.

표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배경

2.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18~24개월 자녀를 둔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신념과, 그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 실제를

알아보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일반적 질적연구(Basic or generic qualitative study,

Merriam, 1998)로서 심층면담을 실시하고 관찰을 병행하였다. 심층면담은 질적연구의 주요한 방법

중 하나로, 개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현상을 파악하는데 효과적이다(Seidman, 2009). 본 연구의 초점

은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신념이며, 신념은 어머니가 하는 말을 통해 드러날 수 있으므로(Murphey,

1992),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시 18~24개월 자녀를 둔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들어보기 위하여, 주요 질문을 사전에 설정하되, 개방성과 융통성 확보를 위한 반구조적인 면담

방식을 사용하였다(Kvale, 1996). 신념은 내면적이고 잠재적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질문을 통해 접근

하기는 힘들다는 점(Degotardi et al., 2008)을 고려하여, 면담 질문목록은 어머니 본인의 성장 과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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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시작하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지금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포괄적으로 구성하였다. 주요

질문 목록은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신념에 관한 선행연구들(윤종희, 2007; 황소영, 2017)을 기초로

연구자들끼리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며, 유아교육 전공 석 ․ 박사과정생 6명을 대상으로 적절성을

판단하는 과정을 거쳐 수정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영아에 대한 신념이

어떻게 변해왔고, 현재 어떻게 양육을 하고 있는지를 질문함으로써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신념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면담 질문은 크게 ‘어머니의 어린 시절 경험에

대한 질문’, ‘결혼ㆍ출산ㆍ양육으로 인한 영아에 대한 생각의 변화에 관한 질문’, ‘영아의 기질

및 특성에 대한 질문’, ‘양육 시 어려움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면담 상황에 따라 질문은

융통성 있게 조정되거나 심화ㆍ확장되었으며, 주요 질문은 아래의 표 2에 제시하였다.

ㆍ어린 시절 (연구참여자의)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나요?

ㆍ결혼 전(출산 전) 영아에 대한 생각이 어떠셨나요?

ㆍ결혼 후(출산 후) 영아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셨다면 어떻게 달라지셨나요?

ㆍ영아를 양육하며 영아에 대해 어떤 생각들을 갖게 되셨나요?

ㆍ자녀는 어떤 기질을 갖고 있나요? 자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ㆍ자녀가 잘 하는 것, 잘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ㆍ자녀를 양육하며 행복한 일(어려운 일)은 무엇인가요?

표 2. 심층면담 주요 질문 목록

연구참여자들의 영아에 대한 신념에 따른 양육 실제를 알아보고, 영아에 대한 신념을 심층적

으로 이해하기 위해 심층면담과 더불어 부수적으로 관찰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가정 내에서 어

머니와 영아의 자연스러운 상황을 관찰하는 것은 어머니와 영아의 상호작용을 구체적으로 보여

줄 수 있다(Schaefer, 1991). 이에, 최대한 어머니와 영아의 일상적인 모습을 관찰하고 영아가 편

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어머니가 선정한 익숙한 공간에서 관찰을 실시하였다. 관찰은 상황에 따

라 심층면담을 실시하는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심층면담을 실시한 이후에 별도로 이루어지

기도 하였다. 관찰을 위해 선행연구(이승연, 유주연, 2014)의 방법을 참고하여 관찰 맥락을 두 가

지로 설정하였다. 맥락을 설정한 것은 맥락에 따라 어머니의 상호작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첫 번째 맥락은 ‘일상생활맥락’으로, 어머니가 자녀의 신체적 요구를 해결해주는

상황, 즉, 간식, 식사, 배변, 씻기기 등의 상황을 의미한다. 두 번째 맥락은 ‘놀이맥락’으로, 어머니

가 영아와 자연스럽게 놀이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모든 연구참여자들의 일상생활맥락 및 놀이맥

락을 관찰할 수 있었으나, 연구참여자마다 관찰된 각 맥락의 시간은 상이하였다.

면담 질문의 적절성과 관찰의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2020년 1월에 예비연구를 실시하였다. 예비

연구 결과, 어머니의 어린 시절 양육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영아를 양육하며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를 질문함으로써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신념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가정에서 어머니와 영아를 관찰함으로써 어머니와 영아의 일상적인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으며, 관찰하는 상황의 맥락에 따라 어머니의 상호작용이 다소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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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연구를 위한 심층면담 및 관찰은 2020년 1월부터 2020년 7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면담과 관

찰은 같은 날 이어서 실시하였으며, 연구참여자 당 면담과 관찰은 각 1회씩, 총 11회 실시되었다.

연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수행되었기 때문에, 손소독과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 수칙을 철저

히 준수할 것을 밝힌 후에 연구참여자의 연구 참여 동의를 받았다. 면담은 연구참여자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 대해 안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구참여자가

원하는 시간에, 편안한 장소에서 진행하였는데, 연구참여자 대부분이 주부이거나 휴직 중이었기

때문에, 두 어머니를 제외하고는 모두 어머니의 집에서 진행되었다. 연구참여자 1인당 면담 시간

은 최소 60분에서 90분까지였으며, 연구참여자의 동의 하에 면담 전 과정을 녹음하였으며, 이후

녹음된 내용은 모두 전사하였다. 관찰은 현장 약기 방법을 사용하여 어머니와 영아의 상호작용

및 상황을 기록하였고, 관찰한 당일에 현장노트를 작성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는 18~24개월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신념 및 그에 따른 실제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 심층면담 및 관찰을 진행하였다. 면담의 내용은 전부 전사되었으며 전사된 내용

은 총 99쪽 분량이었고, 관찰 시 작성한 현장노트 또한 분석에 포함하였다. 자료분석은 Bogdan과

Biklen(2015)이 제시한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하였다. 우선, 전사본과 현장노트를 여러 번

읽으며 생각나는 하위코드(subcodes)를 모두 적었다. 각 연구참여자의 전사본에 적은 코드들을 모

두 모아, 코드 중 중복되는 것들을 묶어 대표코드(major codes)로 정의하였고, 각 대표코드 중 비

슷한 코드들을 묶어 코딩범주(coding categories)를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1차 코딩범주가 구성되

었는데, 연구자 2인이 함께 1차 코딩범주의 구성이 타당한지를 검증하는 동료 검토(peer examina-

tion, Merriam, 1998) 과정을 거치고 유아교육 전문가 1인에게 타당도를 검증받아, 범주를 이동

및 수정하였다. 수정한 2차 코딩범주를 통해 다시 전사본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수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코딩체계(coding system)를 구성하였다. 최종 코딩체계는 질적연구 경험이 풍부

한 유아교육 전공자 2인에게 해석적 타당성(Interpretive Validity, Graue & Walsh, 2014)을 다시 한

번 검증받아 연구결과의 타당도와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자료분석 시, 어머니들의 영아에 대한 신념을 크게 긍정적 관점, 부정적 관점으로 나눌 수 있

었으며,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어머니들의 양육 실제를 분석할 수 있었다. 이는 어머니들의 신

념이 긍정적 관점과 부정적 관점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머니 개개인 별로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정도의 차이를 보인 것을 고려하여 보다 두드러지는 관점이 어떠한지를 분석한 것으

로, 이를 감안하여 결과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을 밝힌다.

Ⅲ. 결과 및 해석

18~24개월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과 면담을 실시하고, 어머니들과 영아들의 일상을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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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 어머니들의 영아에 대한 신념은 영아의 능력과 영아 존중에 있어서 긍정적 관점과 부정

적 관점으로 나뉘었다. 어머니들의 영아에 대한 신념은 주로 양육 실제로 드러나, 어머니의 영아

에 대한 신념과 양육 실제 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1.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신념

어머니들의 영아에 대한 신념은 영아의 능력과 영아 존중에 있어서 비교적 명확하게 대비되었다.

영아의 능력에 대해서는 영아가 유능한 존재라는 신념을 가진 어머니들과 부족한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신념을 가진 어머니들로 나뉘었으며, 영아 존중에 대해서는 영아를 주체적 존재로 보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신념을 가진 어머니들과 객체인 존재로 보고 성인의 영향력 하에 있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어머니들로 나뉘었다. 각각에 대한 결과 및 해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영아의 능력에 대한 신념

영아의 능력에 대한 어머니들의 신념은 영아의 일상에 대한 이해 능력,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

및 공감 능력, 영아의 집중력에 있어 대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영아가 유능한 존재라는

신념을 가진 어머니들은 영아가 일상을 이해하는 능력이 있으며, 의사소통 능력 및 공감 능력이

있고, 집중력이 높다고 보았다. 다음은 영아를 일상에 대한 이해 능력이 있는 유능한 존재라고

보는 어머니들의 이야기다.

내가 뭘 놓고 간다거나 그러면 (아이가) 다 챙겨줘요. 제가 핸드폰을 잘 놓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막 가서 “엄마 거!” (하면서) 핸드폰을 들고 가방에 넣어줘요. 그리고 나가려고 하면 엄마, 아빠 외투

챙겨서 갖다 주고. 자기 가방도 챙겨오고. 그리고 어린이집 가면 친구들 서랍을 다 외우고 있어서 친구가

가려고 하면 양말 같은 걸 꺼내서 챙겨주고 그러더라구요.

(어머니 J 면담, 2020. 2. 20.)

호진이는 이것 저것 다섯 가지 놀이를 동시에 하거든요. 난 어떤 놀이를 다 했으면 치우고 다른 놀이를

했으면 좋겠는데, 두 번째 놀이를 하고 있어서 첫 번째 놀이를 치우면 와서 왜 치우냐고 짜증을 내요.

그런 거 보면 신기하더라구요. (이제는) 너무 치우고 싶은데 참아주죠. 잠들었을 때 정리해놓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짜증 내요, 다 기억하고. 그런 거 보면 신기해요.

(어머니 F 면담, 2020. 1. 29.)

어머니 J는 영아가 외출 시 챙겨야 하는 물건과 같은 것들을 잘 기억하여, 일상을 이해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였다. 어머니 F는 영아가 여러 가지 놀이를 정리하지 않은 채로 동시에 하고

싶어 하고, 하루가 지난 시점에서도 어제 자신이 하던 놀이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있다고 하였

다. 즉, 영아를 유능한 존재로 보는 어머니들은 영아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기억하여, 일상

에 대한 이해 능력이 있는 존재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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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영아가 유능한 존재라는 신념을 가진 어머니들은 영아가 의사소통 능력 및 공감 능력

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실제로 18개월에서 24개월 영아의 발달적 특성 상, 이 시기는 언어적

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음은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을 긍정적으로 인

식하고 있는 어머니들의 면담 내용이다.

(아이와) 소통 다 되죠. ”아빠 여기 앉게 옆으로 좀 비켜봐.” 하면 이렇게 옆으로 가고. 그런 거 대화

통할 때 보면은 신기해요.

(어머니 F 면담, 2020. 1. 29.)

나는 아이와 완전히 소통이 되거든요. (제가 말하는 것에 따르기 싫을 때는) 아이가 일부러 못 들은 척을

한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요.

(어머니 B 면담, 2020. 1. 12.)

어머니 F와 어머니 B는 현재 영아와 충분히 의사소통이 되고 있고, 영아가 의사소통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영아기의 언어 발달의 경우 개인차가 크고, 실제로 연구에 참여한

영아들의 의사소통 능력에는 차이가 있었다. 영아의 실제 의사소통 능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에 관계없이, 영아의 유능함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어머니들은 대체적으로 영아를 의사소통 능

력이 있는 존재라고 여기고 있었다. 영아를 유능한 존재로 보는 어머니들은 언어적인 의사소통

에서 더 나아가, 영아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함으로써 그에 적절하게 행동하는 공감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이것을 영아의 능력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제가 막 울거나 할 때 휴지를 갖다 주기도 하고, 제가 좀 힘들어 보이면 다가와서 “엄마?” 하고 부르기도

하고. 저의 기분이나 이런 상태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아채는 것 같아요.

(어머니 C 면담, 2020. 1. 13.)

위의 어머니 C는 영아가 어머니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행동과 말을 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영아가 유능한 존재라는 신념을 가진 어머니들은 영

아가 오랜 시간 놀이에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아이가) 집중력이 좋아요. 전 집중력이 안 좋거든요, 좀 산만해요. (아이가) 훨씬 더 어렸을 때는 오히려

집중시간이 더 길었어요. 혼자서 막 한 시간씩 노는 거예요. 좀 기어 다닐 때도 한 시간씩 혼자 놀고

그랬어요.

(어머니 J 면담, 2020. 2. 20.)

어머니 J는 영아가 오랜 시간 놀이에 몰입하는 것을 영아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정리

하면, 영아가 유능한 존재라는 신념을 가진 어머니들은 영아가 일상을 이해하는 능력,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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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및 공감 능력, 집중력을 가진 존재라고 보고 있었다.

둘째, 영아가 능력이 부족한 존재라는 신념을 가진 어머니들은 영아가 어리기 때문에 자신의

일상을 이해하기 어려우며, 의사소통 능력 및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집중력도 좋지 않다고 인식하

고 있었다. 다음은 영아를 일상을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한 존재라고 보는 어머니들의 이야기다.

어느 날 문화센터 10개월쯤에 갔더니 ‘애가 엄마랑 좀 놀고 싶어 하는 게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

요. (중략) 근데 뭐 지금 기억도 안 날텐데. 한 4살 정도 되고 말을 하고 알 때 정도 되면 그때 놀아줘야지

싶어요.

(어머니 A 면담, 2020. 1. 4.)

떼쓰면 그냥 두는 편이거든요. 처음엔 좀 달래주다가 안 되겠더라구요. 한 번 달래주니까 애가 더 크게

우는 거예요. ‘그래, 어디 한 번 울어봐.’ 하고 혼자 딴 거 하고 그랬더니 그치더라구요. 전 그냥 방치,

울면 둬요. 애들이 울다가 계속 우는 게 나중에 자기가 왜 우는지 까먹는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웃음)

처음에는 뭐 때문에 울다가 계속 울다 보면 자기가 왜 우는지 까먹는다는 거예요. (중략) 어제도 한 시간

을 울었어요. 그러다가 뚝 그치더니 “까까” 이러더라구요.

(어머니 H 면담, 2020. 2. 10.)

어머니 A는 영아가 어머니와 함께 놀이하는 것과 같은 현재의 경험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상을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어머니 H의 경우, 영아가 크게 우는

상황에서 달래기가 힘들어 한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버려 두게 되며, 오랜 시간 울다 보면 영아가

왜 울었는지를 잊어버릴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이를 통해, 영아가 능력이 부족한 존재라는 신

념을 가진 어머니들은 영아가 어리기 때문에 지금 겪는 일들을 모두 다 기억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일상을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더해, 영아가 능력이 부족한 존재라는 신념을 가진 어머니들은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양육이 힘들다고 여기고 있었으며, 영아의 공감 능력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

다. 다음은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어머니의 면담 예이다.

아직 (아이가) 말을 잘 못 하니까, 지금은 되게 답답할 때가 너무 많아요. 얘가 나한테 뭔가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뭔가를 찾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되게 답답한 것 같아

요. 그래서 ‘소통이 잘 된다’ 이건 잘 모르겠어요. 말을 하면 좀 알아들을텐데. (중략) 제가 (훈육)하는

거로는 안 되는 건 “안 돼.” 라고 이야기 하는 거. 방금 전처럼 입에 장난감 넣는 거? 그럴 때 안 된다고

하고.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싶은데 애가 아직 알아들을 때도 아니니까. 그냥 “안 돼.” 라고 하죠.

밖에 나가려고 하면 “안 돼, 지금은 안 돼. 이따 나가자.”

(어머니 K 면담, 2020. 7. 18.)

어머니 K는 영아가 언어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

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영아의 행동을 제한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 않는다고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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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그 이유는 영아가 자신의 설명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간주하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영

아의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어머니들은, 영아가 정확한 단어를 사용하여 이야기하

거나 상대방의 말을 완전히 알아들을 수 있어야 의사소통 능력을 가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언어적인 의사소통에서 더 나아가, 영아가 감정을 이해하여 보인 행동을 영아의 공감 능력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어머니도 있었다.

(아이가) 아직 어려서 그런가봐요. 딸은 남편이랑 다투고 이럴 때 중간에서 울지 말라 하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얘는 제가 남편이랑 말다툼하고 그러면 와서 막 화내요.

(어머니 G 면담, 2020. 2. 6.)

어머니 G의 이야기를 통해 영아가 부모 간에 언쟁이 있을 때 화를 냄으로써 자신의 정서를

표현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어머니 G는 영아가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정서 표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아가 보인 행동을 영아의 공감 능력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다.

이외에도, 영아가 능력이 부족한 존재라는 신념을 가진 어머니들은 영아의 집중력이 부족하다

고 생각하였다. 아래는 영아가 한 가지 놀이를 계속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놀이를 하는 모습을

통해 영아의 집중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어머니의 이야기다.

제가 친구한테 장난으로 ‘집중력이 없나?’(라고 얘기했어요.) (중략) (블록도) 그렇게 오래 하지 않아요.

이거 하다가 또 부엌놀이하고.

(어머니 D 면담, 2020. 1. 15)

요약하면, 영아의 능력에 대한 어머니들의 신념은 대비되었다. 영아의 능력을 인식하여 영아를

유능한 존재로 보는 어머니들이 있는 반면, 영아의 능력을 제한적으로 인식하여 영아가 능력이

부족한 존재라고 여기는 어머니들이 있었다. 영아의 능력에 대한 어머니들의 신념은, 영아의 일

상에 대한 이해 능력,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 및 공감 능력, 영아의 집중력에 있어, 비교적 명확하

게 대비되었다.

2) 영아 존중에 대한 신념

어머니들이 영아를 주체적인 존재로 인식하는지, 객체인 존재로 인식하는지에 따라 영아 존중

에 대한 어머니들의 신념은 상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영아를 주체적인 존재라고 인식하

는 어머니들은 영아를 그 자체로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며, 의사결정 시에도 영아의 의사

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다음은 영아가 주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머니의 이야기다.

아이랑 저는 별개의 인간이라는 것을 인지하려고 노력해요. 그니까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당연히 있을 거라는 걸. 얘도 다른 사람이잖아요. ‘쟤가 왜 저러지?’ 하는 부분이 당연히 있고, 그게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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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질수록 더 심해질 거라는 거. 그래서 우린 다른 인간이라는 걸. 공존점을 찾아야겠지만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 취향을 최대한 존중해주려고 해요. (중략)

저는 (아이의 기질을) 뭐 좋다 싫다 판단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쟤니까요.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다 장단이 있지 않을까요? 순한 거도 장단이 있고, 급한 것도 장점이 있죠. 다 아주 나쁜

것만 아니면은요.

(어머니 J 면담, 2020. 2. 20.)

어머니 J는 영아가 자신과는 다른 개별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

각하였으며, 영아를 성인의 기준에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렇듯, 영아를 주체적인 존재로서 존중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어머니들은 일상적인 의사결정

에서도 영아의 의사가 존중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전 서준이한테 물어봐요. 뭐 살 때도 “이거 살래, 저거 살래?” 아이가 원하는 게 있을 거 같아요.

(어머니 B 면담, 2020. 1. 12.)

아이가 스스로 하고 싶어하는 것을 따라 가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능동적

인 존재로 보고 주로 은서의 의견에 따라 가주는 편이에요.

(어머니 C 면담, 2020. 1. 13.)

어머니 B는 물건을 살 때 영아가 원하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어머니 C의 경우

에는 영아가 능동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아의 의견에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

다. 이에 더해, 영아가 주체적인 존재이므로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어머니들은 영아와 의견

이 다를 때 영아와 동등한 입장에서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서로 생각이 다를 때) 서로 얘기를 계속 해봐요. 뭐가 옳은 건지. 합의하는 것 같아요. 설득을 해봐요.

그러다가 설득이 잘 안 되면, 정 안 되는 거 아니면 해주는 것 같아요. 위험하거나 이런 거 아니면. 그런

데 지우도 웬만큼 설명을 하면 설득이 잘 되는 편이에요.

(어머니 J 면담, 2020. 2. 20.)

어머니 J는 영아와 의견이 다를 때, 일방적으로 영아가 성인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대

화를 통해 영아의 의사를 어느 정도 존중하는 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었

다. 정리하면, 영아가 주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어머니들은 영아

를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일상적인 의사결정 시에도 영아를 존중하

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둘째, 영아를 객체인 존재로 보는 어머니들은 영아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기보다는 영아가 성

인의 영향력 하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의사결정 시에도 영아의 의사보다는 자신

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다음은 영아가 성인의 영향력 하에 있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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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들의 이야기다.

사실 (아이는 성인에 의해) 만들어져야 하는 것 같아요. (아이가) 능동적이긴 한데 그 행동들이 모두

옳진 않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좀 만들어져야 하는 것 같아요.

(어머니 I 면담, 2020. 2. 13.)

저는 시기적절하게 투입을 하고 이런 걸 잘 못 했어요. 그냥 가는 대로 키운 거 같아요. 근데 (아이가)

잘 안 크고 있기도 해요. 얘 뛰는 것도 잘 안 되고, 좀 투입을 해줬어야 했나. (중략) (아이는) 하고 싶은

거 이런 건 있는데 도덕적인 게 전혀 없으니까, 아직 가치관 이런 것도 안 됐고, 뭐가 잘 하는 일인지도

잘 모르는 거 같아요. 엄청 성숙하지 않은 그런 존재이지 않을까.

(어머니 E 면담, 2020. 1. 22.)

어머니 I는 영아가 하는 행동이 모두 옳지는 않기 때문에, 성인이 개입하여 영아의 성장을 도

와줘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어머니 E의 경우에도 영아의 발달에 있어서 성인의 개입이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으며, 영아를 도덕적이지 않고 일상적 판단을 하기 힘든 미성숙한 존재로 여기고

있었다. 특히 어머니 E는 우리 사회의 영아 존재에 대한 시각이 부정적이라고 여기고 있었고,

그것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

앞서 영아가 주체적인 존재이므로 존중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어머니들이 의사결정 시 영아

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것과 반대로, 영아가 객체인 존재이며 성인의 영향력 하에 있어

야 한다고 인식하는 어머니들은 의사결정 시 영아의 의견이 존중받지 않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하

였다. 다음은 그 예이다.

(아이의 의견을) 많이 물어보죠. 근데 쟤(아이)가 제대로 된 답을 안 할 때가 더 많아요. 근데 그냥 물어

보기는 해요. 근데 얘가 (물건을) 사달라고도 잘 안 해요. 장난감 파는 데 가서도 여러 개 다 만져보고

해도 ‘뭐 사고 싶어? 하나만 골라.’ 하면 안 고르고 나올 때도 많고.

(어머니 E 면담, 2020. 1. 22.)

장난감은 제가 봤을 때 괜찮은 걸로 사요. 너무 이상한 걸 고를까봐요. (아이한테 고르라고 해도) 이상한

걸 고를 거 같긴 한데. 별로 안 비싼 건 사주는데 집에 있어봤자 필요 없는 그런 건 안 사줄 거 같아요.

(어머니 D 면담, 2020. 1. 15.)

어머니 E와 어머니 D는 의사결정 시 영아에게 의견을 물어볼 수는 있지만, 영아가 적절한 의

사결정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영아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

았다. 이렇듯, 영아가 객체인 존재라는 신념을 가진 어머니들은 영아를 그 자체로 존중하기보다

는 성인의 영향력 하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며, 의사결정 시에도 영아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보다 자신의 판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요약하면, 영아를 존중하는 것에 대한 어머니들의 신념은 대비되었다. 영아를 주체적인 존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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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신념을 가진 어머니들이 있는 반면, 영아를 객체인 존재로 보고

성인의 영향력 하에 있는 것이 적절하다는 신념을 가진 어머니들이 있었다. 영아 존중에 대한

어머니들의 신념은 영아 존재의 주체성을 얼마나 존중하는지에 있어 대조적으로 드러났으며, 세

부적으로는 의사결정 시 영아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상반되었다.

2.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신념에 따른 양육 실제

어머니와 영아의 일상생활 및 놀이 상황을 관찰한 결과, 어머니들의 신념이 양육 실제로 이어

져, 신념과 실제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가 유능하고 주체적인 존재라는 신

념을 가진 어머니들은, 영아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존중이 양육 실제에 반영되어, 영아를 지원하

는 양육 실제를 보여주었다. 한편, 영아가 능력이 부족하고 객체인 존재라는 신념을 가진 어머니

들은 대체로 영아를 제한하고 통제하는 양육 실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부정적 신념을 가진 어

머니들 중 일부 어머니들은 예외적으로 일상생활맥락이 아닌 놀이맥락에서 신념에 비해 조금 더

긍정적인 실제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1) 긍정적 신념을 가진 어머니들의 양육 실제

영아를 유능하고 주체적인 존재로 보는 어머니들은 양육 실제에서도 영아를 존중하고 영아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어머니의 긍정적인 신념이 영아의 의도를 존중하는

실제로 드러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영아: (크레파스를 들고 그림을 그리려고 함)

어머니: 도화지 꺼내줄까? (도화지를 꺼내줌)

영아: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다가 바닥에도 그림을 그림)

어머니: 바닥에 그렸어? 괜찮아. 닦으면 돼.

(어머니 B와 영아 관찰, 2020. 1. 12.)

어머니 B는 영아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신념을 가진 어머니로, 영아가 그림을 그리려는 의도

를 파악하고 이를 수용하여 도화지를 제공하였다. 또한 영아가 바닥에 그림을 그리게 되자 영아

의 행동을 통제하거나 중단하기보다는 영아가 원하는 그림 그리기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

다. 더불어, 영아에 대해 긍정적인 신념을 가진 어머니들은 영아와 함께 놀이하는 상황에서도 영

아가 원하는 놀이를 파악하고, 영아의 의견을 반영하여 상호작용하고자 하였다.

(영아가 가장 좋아하는 세탁기 장난감을 갖고 노는 중)

영아: (밖을 가리키며) 어! 어!

어머니: 응, 밖에 뭐가 있어?

영아: (양말을 가리키며)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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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양말 벗을거야? 응 벗어. 호진이가 벗어. (양말을 반만 벗겨줌)

영아: 어! 어!

어머니: 왜? 잘 하잖아.

영아: (엄마와 양말을 함께 벗으며) 이야!

어머니: 양말 세탁기에 넣을래?

(어머니 F와 영아 관찰, 2020. 1. 29.)

(영아가 아기 때 발도장을 찍은 종이를 발견함)

어머니: 이거 뭐예요?

영아: (발을 내밀며) 발!

어머니: (발에 뽀뽀를 함) 나머지 발도! (반대 발도 뽀뽀함)

영아: (가만히 발을 내밈)

어머니: 이 발을 (발도장 찍은 종이에) 대볼까?

영아: (반대 발을 내밈)

어머니: 반대 발도 대보자.

영아: 엄마 발!

어머니: 엄마 발도 대볼까? 그럼 서우가 잡고 있어 줘.

(어머니 J와 영아 관찰, 2020. 2. 20.)

어머니 F는 영아가 원하는 것을 파악하여 적절한 도움을 주면서, 영아가 가장 좋아하는 놀이인

세탁기 놀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하였다. 어머니 J 또한 영아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신

념을 가진 어머니로, 영아가 발도장을 찍은 종이를 갖고 와서 호기심을 가지자, 영아가 사진에

발을 대보게 하고, 자신의 발도 사진에 대보며 영아의 의도에 호응하며 놀이를 확장해주고자 하

는 모습을 보였다.

요약하면, 영아에 대해 긍정적 신념을 가진 어머니들은 영아의 유능성을 인정하고 영아의 주

체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영아와의 일상생활맥락, 놀이맥락에서 영아의 의도를 이해하고 영아를

지원해주기 위해 노력하였다.

2) 부정적 신념을 가진 어머니들의 양육 실제

영아를 능력이 부족한 존재, 객체인 존재로 보는 어머니들은 대체로 양육 실제에서도 영아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영아를 통제하려는 실제를 보여주었다. 어머

니의 영아에 대한 부정적 신념이 영아의 의도와는 다르게 성인이 주도하는 실제로 나타난 경우

는 다음과 같다.

영아: (지호가 퍼즐 상자를 꺼내 열어서 퍼즐을 쏟음)

어머니: 너 어려서 못해. 너 이거 못해. 나중에 해. (다른 놀잇감을 제시함)

영아: (우는 소리하며 반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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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이거 하자. 이거. ‘바다에 사는 동물’. 상어 어딨어?

영아: (책을 반복적으로 넘김)

(어머니 K와 영아 관찰, 2020. 7. 18.)

영아: (책 ‘눈의 여왕’을 가져옴)

어머니: 이거 읽을거야? 연수 근데 ‘눈의 여왕’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래도) 이거 읽을까? 여왕이 친구를

데리고 왔대. 슝! 여왕이 데리고 갔어. 어디로 갔나?

영아: (책을 넘김)

어머니: 얼음이 녹고. 여기 뭐 있어 연수야? 토끼. 토끼. 연수 이거 좋아하잖아. 동물 보여줄까 그러면?

(연수가 좋아하는 동물 카드를 꺼냄)

어머니: 잠자리. 이건 벌. 연수야 이거 뭐야? 캥거루! 아가 어딨어? 캥거루 아가 어딨어?

영아: (옷을 들고 배를 가리킴)

어머니: 아가 있지? 아가 넣을까? (인형을 바지에 끼워줌) 아가 있지? 똑같애? 아가 있지?

영아: 또. 또.

어머니: 또? 이거는 별. 이건 친구들이네. 이거는 수박. 수박을 자르면 안이 빨갛대. 씨가 이렇게 콕콕

박혀있대. 연수 수박 되게 좋아하는데. 연수 이거 뭐야?

영아: 귤.

어머니: 귤 아니야, 딸기!

(어머니 H와 영아 관찰, 2020. 2. 10.)

어머니 K의 경우, 영아가 하고자 하는 퍼즐을 해보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영아가 어려서 퍼즐

을 맞출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영아에게 다른 놀잇감을 제시하였다. 본인이 제시한 놀잇감

을 영아가 거부하는 반응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자신이 영아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하

는 놀이를 권유하며 놀이의 방향을 전환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어머니 H 또한 처음에 영아가

보고자 하는 책이 있었으나 그것을 계속 읽어주기보다는, 어머니가 의도한 그림카드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공통적으로 두 가지 놀이맥락에서 어머니들은 영아가 원하는 놀이나 활동을 파악하

여 지원하기보다는, 어머니 입장에서 영아에게 더 적절해 보이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결과

적으로는 영아의 의도에 반하는 상호작용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부정적 신념을 가진 어머니들 중 일부 어머니들은, 놀이맥락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방

향으로 영아를 통제하기보다는 영아의 의도를 이해하고 이를 수용하려는 모습을 보여, 드러낸

신념에 비해 실제가 보다 긍정적이었다. 다음은 영아에 대해 부정적 신념을 드러냈던 어머니들

이 영아와 놀이를 하는 상황에서 영아가 원하는 놀이에 호응하며 함께 놀이하는 예시이다.

영아: (의자 뒤에 숨어서 엄마를 쳐다봄)

어머니: 까꿍!

영아: (다시 숨었다가 나타남)

어머니: 세호, 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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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안방으로 가서 숨어버림)

어머니: 세호를 잡으러 가자.

어머니: 호랑이가 어흥!

영아: (깔깔 웃으며 도망감)

어머니: 어흥! 어흥! 이번엔 어떻게 가볼까?

영아: (의자 뒤에 숨어버림)

어머니: 재밌다, 그치?

(어머니 I와 영아 관찰, 2020. 2. 13.)

영아: (블록이 있는 곳으로 엄마 손을 끌고 가서 블록 위에 다른 블록을 쌓고 엄마를 쳐다봄)

어머니: 우와, 태준이가 (블록을) 위에 올렸네.

영아: (손뼉침)

엄마: 잘했다!

영아: (블록을 하나 더 가져와서 쌓아놓은 블록 위에 또 올림) 아!

어머니: 또 올렸구나!

영아: (다른 블록을 가져와서 엄마한테 쥐어줌)

어머니: 엄마도 해보라고?

영아: 응.

어머니: 엄마도 태준이처럼 했다!

(어머니 G와 영아 관찰, 2020. 2. 6.)

어머니 I는 면담 시, 성인이 미숙한 영아를 올바르게 이끌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어머니였

으나, 영아와의 놀이 상황에서 영아가 원하는 놀이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놀이가 지속될 수 있도

록 상호작용하였다. 어머니 G의 경우에도, 영아의 능력을 제한적으로 인식한 어머니였으나, 놀이

상황에서 영아가 하고 싶어 하는 놀이를 함께 하면서 영아가 주도하는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반응

해주었다. 이렇듯, 영아에 대해 부정적 신념을 드러냈던 어머니들 중 일부 어머니들은 놀이맥락

에 한하여 영아의 의도를 파악하고 이를 수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요약하면, 영아에 대해 부정적 신념을 가진 어머니들은 영아의 의사를 파악하여 이를 수용하

기보다는 자신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영아의 놀이를 전환하였는데, 이는 영아가 미숙

하기 때문에 성인의 영향력 하에 있어야 하는 존재라는 신념이 바탕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영아에 대해 부정적 신념을 가진 어머니들 중 일부 어머니들은 일상생활맥락에서는 대체로 부정

적 신념이 반영된 실제를 보였지만, 영아와의 놀이맥락에서는 영아가 하고자 하는 놀이를 파악

하여 영아의 놀이가 지속될 수 있도록 반응하는 실제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는 어머니들이 면담

시 드러낸 신념에 비해, 영아와 놀이하는 실제에서는 영아를 보다 수용하고 존중하는 상호작용

을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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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18~24개월 자녀를 둔 어머니 11명과 심층면담을 실시하고 어머니와 영아 11명을 관

찰하여,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신념과 어머니의 신념에 따른 양육 실제가 어떠한지를 알아보고

자 하였다. 그 결과, 연구참여자들의 영아에 대한 신념은 크게 영아의 능력과 영아 존중에 있어서

긍정적 관점과 부정적 관점으로 나뉘었으며, 어머니들의 영아에 대한 신념이 대체로 양육 실제

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신념과 신념에 따른

양육 실제에 대해 각각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인 어머니들의 영아에 대한 신념 중 영아의 능력에 대한 신념은 영아의 일상에 대

한 이해 능력,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 및 공감 능력, 영아의 집중력에 있어 대비되었다. 먼저, 영아

가 일상에 대해 이해하는 능력이 있다는 신념을 가진 어머니들이 있었으며, 영아가 일상에 대해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신념을 가진 어머니들이 있었다. 전자인 어머니들의 신념은 영아가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관찰함으로써 학습하며, 새로운 것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고 배우려고

하는 능력이 있다는 주장(Gopnik, 2011)과 유사한 맥락이다. 이 어머니들은 영아기의 경험이 중요

한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어머니로서 어떤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생

각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영아에게 어머니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점(심성경, 변길희, 박주희,

박유미, 김은아, 2007; Stern, 2015)에서 적절하다. 반면, 영아의 능력을 제한적으로 인식하는 어머

니들은 영아가 현재 경험하는 일들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일상을 이해하는 능력이 부

족하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영아가 현재 경험하는 일들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었다. 영아가 일상을 이해하는 능력이 없다고 여길 경우 영아기 경험의 중요성을 간과하게 되

는데, 이는 영아기의 중요성을 강조한 많은 학자들(Degortardi & Pearson, 2014; Lee, Shin, &

Recchia, 2016; Wittmer & Petersen, 2011)의 의견과 상반되는 것으로, 영아의 성장 및 발달을 지원

하기 위해 어머니들이 영아에 대한 좀 더 긍정적인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 및 공감 능력에 대한 어머니들의 신념도 대비되었다.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을 인식하는 어머니들은 영아와 의사소통이 잘 되고 있으며, 영아가 공감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본 반면,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이 제한적이라고 인식하는 어머니들은 영아와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 양육이 힘들며 영아의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18~24개월은 어휘폭발기이

며, 18개월을 기점으로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하던 것에서 언어적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전환되는

데(신애선, 김영실, 2016),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을 인식하는 어머니들은 실제로 영아의 발달적 전환

을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영아를 의사소통을 잘 하는 존재로 인식하였을 때 어머니들이 질 높은

상호작용을 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Tulkin & Cohler, 1973)를 고려할 때,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을

인식하는 어머니들은 영아에게 보다 반응적인 상호작용을 할 것임을 추론해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영아의 유능함을 인식하는 어머니들은 영아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고 공감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시기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23~31개월 영아들이 학급 내에서 또래

의 감정에 공감하고 자신의 감정을 또래와 공감하였다는 연구결과(정은숙, 이승연, 2019), 8~16개월

영아가 또래와 어머니의 고통에 대해 공감했다는 연구결과(Roth-Hanania, Davidov, & Zahn-Wax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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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는 이 어머니들의 생각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현재 18~24개월 영아의 공감 능력에 대한 연구가

제한적이므로, 이 시기 영아들의 공감에 대한 연구가 보다 이루어질 필요는 있다.

반면,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 및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는 신념을 가진 어머니들은 영아의 의사

소통 능력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어머니들과 같은 시기의 영아를 양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영아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

였다. 이러한 어머니들의 경우, 영아가 성인만큼 언어 구사를 못 하기 때문에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신념을 가진 어머니들은 영아의 능력을 성인의

기준에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영아기임을 감안하여 그 시기의 특성을 고려한 채로 인정해야

함(Lally & Mangion, 2006; Stern, 2015)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신념을 가진 어머니들

은 자신이 구체적으로 언어적인 설명을 해주어도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영

아에게 큰 의미가 없다고 여기고 있었는데, 이는 영아의 언어 발달에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조우리, 황혜정, 2013)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더불어, 실제로

영아가 공감하는 행동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아가 부족한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신념을 가

진 어머니들은 영아의 공감 능력을 충분히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신념은 어떤 사건을

해석하는 인지적인 틀이므로(한영식, 이경화, 2019; McGillicuddy-De Lisi, 1985), 같은 상황이라도

어머니의 신념에 따라 해석은 달라져, 어머니가 영아의 능력을 발견할 수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이에 더해, 영아가 유능한 존재라는 신념을 가진 어머니들은 영아에게 집중력이 있다고 본 반

면, 영아가 능력이 부족한 존재라는 신념을 가진 어머니들은 영아의 집중력이 제한적이라고 보

았다. 외부 자극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를 바탕으로 발달하게 되는 집중력은 영아의 이후 학습

및 사회정서적 발달의 기초가 되는 능력으로(Clearfield & Jedd, 2013), 영아의 능력에 대한 심리학

적 연구들은 영아가 매우 이른 시기부터 외부 자극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발전

시켜 집중력을 발달해간다는 것을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 입증하고 있다(Colombo, 2001; Gopnik,

2011). 전자인 어머니들은 대부분 영아가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태어난다고(Wittmer &

Petersen, 2011)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는 어머니가 일상적인 관찰을 통해 영아의 능력을 발견하고

인지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영아가 부족한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신념을 가진 어머니들

은 영아의 집중력이 제한적이라고 생각하였다. 이 어머니들은 영아가 한 가지 놀이를 오래 지속

하지 않는 예를 통해 영아의 집중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매우 어린 영아조차도 주

의를 집중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심리학적 연구들(Colombo, 2001; Gopnik, 2011)을 기초로 할

때, 영아가 한 가지 놀이를 오래 지속하지 않은 것은 영아의 집중력 때문이 아니라 영아가 하고

있던 것에 흥미를 잃고 의식적으로 다른 것으로 관심을 전환하여 보이는 행동이었을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영아의 능력에 대한 신념에 더해, 어머니들의 영아 존중에 대한 신념 또한 대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들은 영아를 주체적인 존재로 보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과 영아를

객체인 존재로 보고 성인의 영향력 하에 두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뉘었다. 전자의 어머니들은

뇌과학적, 심리학적 연구를 통해 발견된 영아에 대한 현대적 시각(Degortardi & Pearso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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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pnik, 2011; Stern, 2015)을 갖고 있으며, 후자의 어머니들은 영아에 대한 전통적 시각(정미라

등, 2006)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영아를 주체적인 존재로 보기 때문에 영아를 존중해야

한다는 어머니들은 영아를 한 인간으로서, 개별적 존재로서 존중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일상

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영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반면, 영

아가 객체인 존재이고 성인의 영향력 하에 있어야 한다고 보는 어머니들은 영아가 미숙하기 때

문에 성인이 개입하여 영아가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주도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의사결정 시

에도 영아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영아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

각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영아의 주체성 및 영아의 의사존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인데, 홍선미와 이유미(2017)의 연구에서는 만 2세 영아 어머니가 자녀의 권

리를 존중할수록 영아의 의사를 존중하고 있음을 밝혀, 영아 어머니의 의사존중에 대한 인식이

일부 드러났다. 그러나 어머니가 일상적으로 영아를 주체적인 존재로 보고 영아의 의사를 존중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연구를 통해서 논의하기에는 한계

가 있으며, 본 연구를 통해서는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신념에 따라 영아의 의사 존중에 대한 생

각이 대비된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렇듯, 어머니들의 영아의 능력 및 영아 존중에 대한 신념은 비교적 명확하게 대비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어머니들은 영아가 보이는 유사한 행동이나 반응을 각자의 신념에 따라 완전히 다

르게 해석하고 있었다. 이것은 어머니의 신념이 사건을 해석하는 틀로써(한영식, 이경화, 2019;

McGillicuddy-De Lisi, 1985),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원인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영아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부모의 신념이 자녀의 발달로 이어

지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주장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는 이를 뒷받침한다(McGillicuddy-De Lisi &

Sigel, 1995; Miller, 1988; Schaefer & Edgerton, 1985). 그러나 신념은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체계로

(McGillicuddy-De Lisi & Sigel, 1995; Murphey, 1992), 단편적으로 명확하게 구별되는 것은 아니므

로 해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있다.

연구문제 2인 어머니들의 신념에 따른 양육 실제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어머니들과 영아

들의 일상생활맥락 및 놀이맥락을 관찰한 결과, 대체적으로 어머니들의 신념이 양육 실제로 이

어져 어머니의 신념과 실제는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영아의 능력을 인정하고 영아를 주체적인

존재로서 존중하는 어머니들은 영아의 의도를 이해하여 민감하게 반응하고 영아를 지원하며, 놀

이 시에는 영아의 놀이를 확장하려는 실제를 보여주었다. 반면, 영아의 능력이 부족하고 영아가

객체인 존재이므로 영아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지 못하는 어머니들은 영아가 원하는 것을 파악하

기 보다는 영아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통제하는 실제를 보여주었다. 이는 기존에 부모의 신념이

부모의 행동을 예측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많은 학자들의 주장(Goodnow, 1988;

McGillicuddy-De Lisi, 1985; Miller, 1988; Murphey, 1992)과 유사하다. 또한 어머니가 영아의 마음

을 성공적으로 읽어낼 경우 영아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정서를 보이며 자신의 정서를

보다 잘 조절하게 된다는 점(유주연, 2018), 어머니와 영아의 관계에서 반응성(responsiveness)이

영아의 발달에 중요하다는 점(고지민, 이승연, 2010; Wittmer & Petersen, 2011)을 고려할 때, 전자

에 해당하는 어머니들의 경우 영아와 보다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이것은 영아의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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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예측해볼 수 있다. 반면, 영아에 대한 부정적 신념을 갖고 영아

의 의도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실제를 보여주는 어머니의 경우에는, 이것이 지속될 경우

영아의 성장 및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대체적으로 영아에 대해 부정적 신념을 가진 어머니들 중 일부의 경우, 일상생활

맥락이 아닌 놀이맥락에서는 영아를 무조건적으로 통제하기보다는 영아의 의도를 이해하고 수

용하는 모습이 관찰되어, 신념과 실제가 불일치되기도 하였다. 이 어머니들의 경우, 긍정적 신념

을 가진 어머니들의 실제만큼 영아의 의도를 파악하여 영아의 놀이를 지원하는 실제를 보여준

것은 아니었지만, 신념에 비해서는 실제가 보다 긍정적이었다. 이는 신념과 실제에 차이가 발생

하기도 한다는 학자들의 견해(김미숙, 신소희, 2019; Lawton & Coleman, 1983; Murphey, 1992)를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다. 영아에 대해 부정적 신념을 가진 어머니들 중 일부가 놀이맥락에서 신

념에 비해 보다 긍정적인 실제를 보인 것은,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이 대부분 영아의 주양육자

이기 때문에 평소 영아와 놀이를 하는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영아가 좋아하는 놀이가 무엇인지

를 파악하고 있고, 반복되는 익숙한 방식으로 영아와 상호작용을 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놀이 시에는 영아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어머니들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비롯된 결과로도 해석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어머니들의 놀이맥락에서의

양육 실제가 신념에 비해서는 긍정적이었다 하더라도, 일상생활맥락에서는 부정적 신념이 대체

로 실제로 드러났으므로, 맥락에 상관없이 일관적으로 영아에게 반응적인 양육 실제를 보일 수

있도록 어머니들의 신념을 긍정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신념은 어머니의 양

육 실제로 드러나기 때문에 어머니의 신념을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신념을 긍정적으로 형성하려

는 노력이 다각도로 필요하다.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신념은 영아의 언행을 일관되게 해석하는

사고의 틀이 된다. 예를 들어 영아가 손으로 음식을 먹어 식탁이 더러워진 상황을 보는 경우, 어

머니가 영아에 대해 가진 신념에 따라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어머니의 양육 실제로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순환이 반복되면서 결국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신

념은 영아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는 참여자의 수가 제한적인 질적연구로, 결과

를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 중 영아는 능력이 부족하고 성인의 영향력

하에 있어야 하는 존재라는 신념을 가진 어머니가 긍정적 신념을 가진 어머니들보다 조금 더 많

았다. 이는 영아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들이 여전히 영아에 대한 전통적 관점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어머니들이 영아의 유능성과 주체성을 발견할 수 있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어머니들과의 심층면담 시 간접적이고 폭넓은 질문을 통해 어머니의 언어로써

어머니의 신념을 파악하고자 하였는데, 어머니들이 영아에 대해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는지 생각

해 볼 기회가 별로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신념이 어떤지를 스스로 알기 어려워하였다.

더불어, 일부 부정적 신념을 가진 어머니들의 놀이맥락 시 실제는 신념에 비해서는 다소 긍정적

이어서 불일치를 보이기도 하였는데, 이 또한 어머니가 자신의 신념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

결과일 수도 있다. 이를 통해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신념을 긍정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어머

니가 자신이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임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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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들은 자녀를 잘 양육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으나 그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일차

적으로 어머니의 신념을 파악하는 것이 양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어머니의 신념을

척도로 측정한 결과를 분석하거나, 어머니와의 면담 자료를 질적으로 분석한 데이터를 토대로

각 어머니의 신념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수준의 지원을 하는 것이, 일괄적인 지식 주입식의 부모

교육보다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더불어,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이 질 높은 양육의

토대가 된다는 점이 보다 알려지고, 어머니를 대상으로 영아에 대한 신념을 긍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어머니의 신념이 긍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지를 비롯한 실질적 도움이 필

요하다. 본 연구는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신념을 평가하고 지적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실제로 영아에 대해 부정적 신념을 보였던 어머니들은 어린 시절 자신이 받았던

다소 부정적이었던 양육을 재현하는 경우가 있었고, 사회적 지지가 부족한 상태에서 혼자 양육

을 하거나, 일과 가사 및 육아를 병행함으로써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영아에 대한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을 의식하는 경우가 있었다. 어머니의 신념은 출산 이전부터 이미 형성되고, 신념

은 개인이 처한 환경, 사회문화적 배경에도 영향을 받는다. 또한 사회적 지지와 양육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양육에 영향을 미치며(류기자, 김영주, 송연숙, 2009; 윤선영, 신나나, 2016; Smith,

2010), 양육스트레스가 낮을 경우 부모의 신념이 긍정적인 점(Respler-Herman, Mowder, Yasik, &

Shamah, 2012)을 고려할 때, 어머니들이 영아에 대해 부정적 신념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에, 양육은 오로지 어머니의 몫이 아니라 모든 가족이 함께 하는 것이

라는 점이 보다 강조되어야 한다. 또한 현 세대 어머니들의 경우에는 어린이집 이용으로 영아와

분리되어 개인적인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양육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으며, 주부인 어머니들이 어

린이집을 이용하면서 주변의 부정적 시선을 감당하고 있다는 현실(강경미, 이승연, 2016)을 고려

할 때, 어머니들이 질 높은 어린이집 또는 사회적 지지를 통해 개인적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어

머니에게 긍정적이고, 이는 영아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사회적으로 보다 합의될

필요가 있다. 또한 어머니들이 양육스트레스를 낮추고 이를 통해 조금이라도 더 영아에 대해 긍

정적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 및 지역사회 차원의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

는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질적

연구이기 때문에 연구참여자의 수가 적었고, 영아기의 급속한 발달을 고려하여 영아의 월령을

18~24개월로 한정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연구 참여에 동의한 어머니들에 한해 연구참여자

를 선정하다보니 어머니들의 전반적인 학력 수준이 높은 편이었다. 이후에는 보다 어린 연령의

영아를 양육하고 있는 다양한 배경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들의 영아에 대한 신념을 질적

으로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영아에게 어머니의 신념 뿐 아니라 아버지의 신념도 중요

하므로,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신념도 같이 연구될 필요가 있다. 둘째, 어머니의 영아에 대

한 신념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신념에 따른 실제를 파악하기 위해 관찰을 실시하였으나, 코로

나19 사태로 인해 관찰 상황이 다소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를 고려하여 추후 정상화된 상황

에서는 어머니 혹은 아버지와 영아의 상호작용을 장시간 보다 다양한 맥락에서 관찰하여, 신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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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실제 간의 관계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

는 어머니의 현재 영아에 대한 신념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어머니의 신념 형성에 영향

을 미치는 어머니의 개인적 성장 경험, 어머니를 둘러싼 사회적ㆍ환경적 맥락과 같은 다양한 요

인에 대해서는 탐색하지 못하였다. 개인의 신념은 복합적인 체계이며, 이를 형성하는데 수많은

경험이 토대가 되고 많은 요인이 작용하므로, 추후 연구에서 내러티브 연구방법론과 같은 형식

으로 어머니가 신념을 형성하게 된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진다면 어머니의 신념

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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